
	
  

	
  

	
  

        한국환경사회학회, 경남발전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상남도의 과제” 

일시: 2012년04월20일 ~ 2012년04월21일 

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형설의전당 

2012 춘계학술대회 

사진출처: 우포늪 사이버생태공원 홈페이지 

오시는 길 

 

경상남도 창녕군 형설의전당 

전화번호: 055) 532 – 3950 

홈페이지: http://aloeschool.co.kr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창립 12해째를 맞는 한국환경사회학회가 이번에는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경남 창녕군에서 2012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3개 세션에서 모두 

9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남지역이 안고 있는 주요 현

안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해서, 정책연구 결과를 둘러싼 

실용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포늪과 합천보를 현장 답사하여 환경과 인간, 사회의 “지속적 갈등    

(enduring conflict)”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더 따스한 4월 봄날의 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계절을 즐기면서 서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기관에서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4월  

한국환경사회학회장 허 장 

 

반갑습니다.   

춘계 환경사회학 세미나를 경남 우포에서, 그것도 제가 경남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경남의 과제가 한국사회에서 특이한 과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

는 과제입니다만, 그래도 지역적 특성상, 특히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경남의 가운데를 가르며 흐르는 낙동강의 소유권, 관리권, 사용권의 귀속처, 

경남이 2014년에 유치하려고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흐름, 전력

생산이 동남권 해안에 집중 생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배송의 과제 등이 

그것입니다. 

 

자연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 지는 가운데, 우포 역시 지난 수십

년간 보존과 개발 논쟁 와중에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포의 현장

에서 한국사회가 자연를 대하는 태도를 경험하시고, 이를 밑거름으로 자연과

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사회학회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환경사회학이 지역 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논의와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참석자 모두에게 풍성한 아이디어의 교환, 현실에 대한 고민,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ejlee@gndi.re.kr	 

 



	
  
	
  

<일반세션> (4:30-6:00)  
 

사회: 정철희(전북대) 
 

o 이상헌(한신대)∙장용창(경남대) 

     “‘물부족 국가 담론’의 정당화 기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o 양정화(인제대)  

     “생태후견인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o 박희제(경희대)  

     “광우병 위험인식과 위험 회피행동”  

 

 

2012.4.21(토) 

o (오전) 9시 - 10시 우포늪 답사 

o 10시 - 10시 30분 합천보로 이동 

o 10:30 - 11:00 합천보 답사  

o 11:00 - 11:20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로 이동 

o 11:20 - 12:30 주민들과 간담회 

o 12:30 - 13:30 점심 식사 

Program 

2012.4.20(금) 
 

 <개회식> (1:00-1:10) 

o 개회사: 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장 

o 환영사: 허 장 한국환경사회학회장 

 

<주제세션> (1:10-3:10) 

사회: 허 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댐원수대 분쟁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 윤일성(부산대)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정치학 : 탐욕과 불의의 도시개발”  
 

o 임희자(환경운동연합) 

“경남도의 2014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유치와 과제” 
 

o 엄은희(부산대) 

“환경정의 담론의 공간성 : 밀양 송전탑 사건을 사례로”  

 

<SSK 글로컬라이제이션과 지역발전사업단 특별세션> (3:20-4:20) 

사회: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o 한상진(울산대) 

“핵발전소 후보지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핵발전 레짐의 형성 - 삼척,

 영덕을 중심으로” 
 

o 김영정(전북대)   

“유역공동체 조성사업과 지역의 레짐정치 : 만경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

분석” 
 

 

(다음장에 이어집니다.) 

	 
  

 

Program 


